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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

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

: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심으로

김 진 경(한국방송통신 학교 조교수)

자녀출산으로 부부 심에서 부모자녀 계 심으로 바 는 부모 환기에, 여성은 다역할로 인한 

심리  어려움을 경험하며, 육아 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. 더욱

이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어린 유아기 자녀를 둔 시기는 생애주기상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

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특히, 취업모인 경우,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노동  육아의 부분을 담당하고 

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신체 , 정신 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비취업모 역시 반복 이고 일상 인 

가사활동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자녀출생과 양육이 이 지

는 부모 환기에 부모는 상당한 스트 스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시 이 될 수 있

다. 이 연구에서는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상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

에 한 분석을 하고자 하 으며,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기 으로 비교하여 모색하 다. 본 연구는 

2010년도에 조사된 한국아동패  3차년도 조사  취업모 585명, 비취업모 1180명을 상으로 분석

하 다.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서, 취
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하며,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  변인, 부모변

인, 아동변인, 직장변인으로 범주화한 후 단계 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
연구결과 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첫째, 아기 자녀를 둔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향

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, 부부갈등(부인), 남편의 양육 조, 결혼만족도(남편), 양육실제(부인)
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낮을수록, 남편의 양육 조가 많을수록, 남
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, 부인의 양육실제가 정 일수록 부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

타났다. 비취업모의 경우,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정 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, 자녀와

의 계에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것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

인다. 비취업모에게는 양육실제에 한 정보제공과 실제 인 양육스킬을 가르치는 부모교육이 필요

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. 둘째, 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

한 결과, 부부갈등(부인), 남편의 양육 조, 도구  가치(부인), 결혼만족도(남편), 최종학력(부인)이 

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즉,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을수록, 남편의 양육 조가 많을수록, 부
인이 자녀에 해 도구 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,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, 부인의 최종학

력이 높을수록 취업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. 이는 취업 자체보다는 부인의 교육수 과 이에 따른 

직업지   직업 환경이 부인의 심리  건강에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한, 부
인이 자녀에 해 도구  가치를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, 자녀에 한 도구  가치 부여가 

취업모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서 오는 고충을 극복하는 기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한편, 체

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 련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.75% 설명하고, 비취업

모의 경우 모든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33.62%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 련이 변인이 

상당한 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. 


